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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증 기작을 조절하는 miR-183 클러스터

통각은 몸 안의 조직을 보호하고 손상을 예방하지만, 만성 통증 또한 조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통증 기작이 어떠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 제어되는

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Patrik Ernfors 박사 연구팀은 마우스에서 기저의 기계적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이 microRNA-183

(miR-183) 클러스터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
bmed/?term=miR-
183+cluster+scales+mechanical

연구팀은 이 단일 mir-183 클러스터가 신경병증성 통증 조절 유전자의 80 % 이상을 조절하고, 보조적인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 서브유닛 α2δ-1 및 α2δ-2를 조절

함으로써 기저의 기계적 민감성과 기계적 이질통증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저의 민감도는 통각 수용체에서 조절되며, 이질통증에는 TrkB+ 가벼운 접촉 기

계적 수용체(light-touch mechanoreceptor)들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가벼운 접촉 민감성 뉴런들은 신경 병증시 통증을 유발하며

이는 가바펜틴(gabapentin)에 의해 역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일 마이크로 RNA 클러스터가 통각 뉴런에서 급성 유해성 기계적 민감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기계적 이질통증 시 recruit된 가벼

운 접촉 민감성 특이적 신경 유형에서 신경 병증성 통증 변환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miR-183+cluster+scales+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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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마다 다른 IQ, 뇌 구조간 네트워크 때문" 출처 : e-헬스통신, 청년의사(사진)

서울대병원 연구팀, MRI로 세계 최초 구명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지능은 뇌의 여러가지 구조들 간의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원내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연구팀이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분석한 결과 두

정엽-소뇌와 전두엽-측두엽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지능과 관련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뇌의 기능은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 판단을 한다던지 측두엽은 기억력과 언어, 두정엽

은 계산 등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지는 등 각 영역별로 밝혀졌었다

하지만 이런 지적 능력이 합산된 지능과 같은 고위 인지기능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

지진 않았다

연구팀은 17~48세 남녀 92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IQ)와 함께 MRI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능이 높을수록

뇌의 각 부위간 신호전달 통로가 원활하게 연결됐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평균 IQ는 113.9였으며 뇌의 부위중 두정엽-소뇌 네트워크와 전두엽-측두엽 네트워크

가 지능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
med/?term=Brain+Structural+Net
works+Associated+with+Intellige
nce+and+Visuomotor+Ability 

서울대병원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Brain+Structural+Networks+Associated+with+Intelligence+and+Visuomoto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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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마다 다른 IQ, 뇌 구조간 네트워크 때문“ (계속)

이는 '두정엽-전두엽 통합 이론'에서 두정엽과 전두엽이 어떻게 다른 뇌구조물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지능과 관련 있는지를 밝힌 최초의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윤영우 연구원은 "병원에 흔히 찍는 자기공명영상만으로도 지능과 관련된 뇌 네트워크를 밝힐 수 있다"며 "이 연구는 향후 진행될 지능 연구에

비교적 덜 밝혀진 부위 연구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BK21플러스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최근 '사이언티픽리포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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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밖에서, 바늘도 없이, 제브라피쉬의 뇌파 검사 성공! 출처 : 동아사이언스

작은 물고기 제브라피쉬의 뇌 변화를 물 밖에서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뇌신경

계 질환 치료 제 등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로봇공학전공 교수팀은 전남대 병원과 공동으로 제브라

피쉬의 다채널 뇌파(EGG) 측정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적 특성이 사람과 유사한 제브라피쉬는 설치류를 대체할 실험동물로 주목받고 있다. 산

란 및 부화주기가 짧고, 수조에 후보 약물을 풀어 동시에 많은 수의 개체에서 약물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신약 후보 물질의 스크리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뇌 질환 치료제 개발에 제브라피쉬를 활용하려면 약물로 인한 뇌 변화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

요하다. 현재 하나의 바늘을 뇌에 찔러 넣는 ‘침습적 단일 채널 뇌파 검사’만 가능했다. 이 경우

뇌의 어느 부위에서 뇌파가 발생해 어떤 방향으로 전파되는지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

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Zebrafish+as+an+animal+model+in+epilepsy+studies+with+multichannel+EEG+recordings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Zebrafish+as+an+animal+model+in+epilepsy+studies+with+multichannel+EEG+recor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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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밖에서, 바늘도 없이, 제브라피쉬의 뇌파 검사 성공! (계속)

연구진은 제브라피쉬를 물 밖으로 꺼내 바늘을 찌르지 않고도 다채널로 뇌파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연한 기판 위에 마취된 상태의 제브라피쉬를 올린 뒤

두피 표면에 여러 개의 채널을 부착해 뇌 신호를 해석하는 식이다

물 속에서 비침습적 검사를 진행하면 물로도 전기가 통해 합선이 일어나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해석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제브라피쉬가 물 밖에서도 살아있도

록 입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제브라피쉬는 아가미로 물을 뱉으며 호흡을 지속해 1시간 가량 진행된 검사에도 생존했다

김 교수는 “물 밖에서 제브라피쉬를 60분 동안 살려둔 상황에서 비침습적 방식으로 다채널 뇌파를 측정하는데 성공한 기술이 핵심”이라며 “효과적 약물이 없는 뇌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후보 약물 발견과 신약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8일자 온라인 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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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증가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확인하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늘어나면서 응집을 일으켜 플라크(plaque)를 형성하면 뇌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 통로가 차단돼 뇌세포가 죽고 결국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

치매 발생 메커니즘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서던 캐롤라이나대학 치매치료연구소(ATRI: Alzheimer's Therapeutic Research Institute)의 마이클 도너휴 박사 연구팀은 기억력 저하 등 치매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신호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헬스

데이 뉴스가 13일 보도했다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 445명(평균연령 74세)을 대상으로 뇌척수액 검사 또는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를 측정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도너휴 박사는 밝혔다

이 중 242명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수치가 정상이었고 202명은 높았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은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많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또 상당수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ApoE4 변이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609533

4.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 위험요인 확실" 출처 : e-헬스통신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60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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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 후 3년 사이에 기억력을 포함한 뇌 기능이 급속히 떨어졌다

4년째가 되자 이들 중 32%가 본격적인 치매에 앞서 나타나는 전구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이었던 그룹에서는 15%만이 상당한 기억

력 저하를 보였다

관찰 기간은 개인별 평균이 3년이었고 10년까지 계속된 참가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관찰 기간이 10년인 참가자 중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은 그룹은 88%, 수치가 정상인 그룹은 29%가 뚜렷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였다

이 결과는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진행이 시작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을 때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너휴 박

사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하는 유망한 신약들이 개발됐지만, 임상시험에서 모두 실패한 것은 치매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너무 늦

게 치료제가 투여됐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치료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뇌가 아직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도너휴 박사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콜레스테롤에 비유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심혈관질환 발병까지는 겉으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베타 아밀로이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의외로 서서히 진행된다는 사실이 최근 맥스4 싱크로트론 입자가속기를 이용한 뇌 관찰 결과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6월 13일 자)에 발표됐다

4.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 위험요인 확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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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관성치매서 특정 단백질 최대 10배 분비 'BMP4' 작용 억제제 투여로 뇌조직 장애 개선, 출처 : 의학신문

日 연구팀, 새 치료제 개발 기대

뇌경색 등으로 발병하는 혈관성치매 환자의 뇌 속에는 특정 단백질이 평소 5~10배 분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교토대 대학원 의학연구과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뇌조직 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혈관성치매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성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성과는 영국 학술저널 '뇌 병리학'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혈관성치매는 혈관이 막히는 등의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뇌조직에 장애가 생겨 발병한다. 치매의 원인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에 이어 많고, 특히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40% 이상을 차지한다

연구팀은 가는 혈관에서 발병하고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혈관성 치매'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사망한 76~90세 남녀환자 7명의

뇌 속을 조사한 결과, 혈관을 만드는 '골형성단백질(BMP)4'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나치게 많아져서 반대로 뇌조직을 손상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뇌에 대한 혈액공급을 줄

인 쥐에 BMP4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자 뇌조직 장애가 개선됐다

연구팀은 "BMP4를 억제하는 약물 중에는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도 있다. 앞으로는 소혈관성 치매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
v/pubmed/?term=Pericyte-
derived+bone+morphogene
tic+protein+4+underlies+wh
ite+matter+damage+after+c
hronic+hypoperfusion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Pericyte-derived+bone+morphogenetic+protein+4+underlies+white+matter+damage+after+chronic+hypoperfusion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6. 미세혈관장애, 우울증 위험 높여 출처 : 메디칼트리뷴

말초 및 오른쪽 뇌의 미세혈관장애가 우울증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매스트리히트대학 연구팀은 기존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미세혈관장애가 우울증 발생 위험을 약 58% 이상 높인다고 JAMA Psychiatry에 발표했다

대상자는 우울증 환자 9,203명을 포함한 총 43,600명. MRI(자기공명영상)으로 혈관내피기능지표, 알부민뇨, 피부 및 근육 미세순환 측정, 망막세동맥 및 혈관직경, 

대뇌 혈관질환 마커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해 분석했다

그 결과, 혈관내피기능 지표에 따라 우울증 위험이 최대 1.58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알부민뇨나 망막혈관직경 등은 우울증과 무관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미세혈관장애가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잠재적인 표적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 Article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Association+of+Microvascular+Dysfunction+With+Late-Life+Depression%3A+A+Systematic+Review+and+Meta-analysis+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Association+of+Microvascular+Dysfunction+With+Late-Life+Depression%3A+A+Systematic+Review+and+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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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람의 뇌파로 동물 행동 조절하는 기술 개발 출처 : 메디컬투데이

사람의 뇌파만으로 동물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신형철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최승진 교수·연세대 의대 장진우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해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

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발표했다

공동연구진은 정상상태시각유발전위(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VEP)를 통해 사람의 뇌파 신호를 획득해 컴퓨터를 통해 신호를 분석한 후, 뇌의 심부

의 하나인 흑질-선조체 경로에 전극을 이식한 실험동물인 쥐에게 전기 자극을 전달해 인간의 의지에 따른 행동을 실시간 학습이 필요 없이 유발시켰다

이 결과로 실험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람의 의지가 담긴 뇌파정보에 의해 실시간으로 T자형 미로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행동을 했다

이러한 기술은 Brain-to Brain Interface(뇌-뇌 접속) 기술이라고 불린다. 이 기술은 두 가지 기술의 융합기술이다

하나는 뇌 신호를 컴퓨터와 연결시켜 다양한 기계를 생각하는 대로 조절하는 기술을 뇌-컴퓨터 접속 기술(Brain-Computer Interface, BCI)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뇌로 전달, 뇌 신호를 변화시키는 컴퓨터-뇌 접속 기술(Computer-Brain Interface, CBI)이다

이러한 BCI와 CBI 두 기술을 융합시켜 공동 연구팀은 컴퓨터를 매개로한 뇌-뇌 접속 시스템을 확립했고, 사람의 뇌와 쥐의 뇌를 접속해 훈련되지 않은 실험쥐의 행

동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
v/pubmed/?term=Manipula
tion+of+Rat+Movement+vi
a+Nigrostriatal+Stimulation
+Controlled+by+Human+Vi
sually+Evoked+Potentials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Manipulation+of+Rat+Movement+via+Nigrostriatal+Stimulation+Controlled+by+Human+Visually+Evoked+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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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람의 뇌파로 동물 행동 조절하는 기술 개발 (계속)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뇌-뇌 접속기술이 활발히 연구개발 되고 있다. 하버드의 연구팀은 사람의 뇌파로 마취된 동물의 꼬리를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대부분의

서구 연구팀들의 뇌-뇌 접속연구는 동물과 동물 사이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뇌파정보전달에 대한 연구였으며 대부분 학습의 준비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기술들이

다

그러나 국내 공동연구진의 이번 연구 결과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전 학습이 필요 없이 실시간 동물의 행동의지가 인간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본 뇌-뇌 접속 기술은 인간의 다양한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뇌 회로의 선별적 정상화 등의 치료목적에 부

작용이 많은 약물을 대신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1. 우울증치료 국산 보급형 뇌자극치료기 '개봉박두' 출처 : e-헬스통신

리메드, "저변 확대로 뇌질환 치료 효율성 높일 것"

자기장을 통한 뇌세포 활성으로 우울증의 새로운 장을 연 국내 기업이 보급형 제품 출시를 통해 뇌자극 치료기의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리메드(대표 이근용)는 최근 판교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보급형 뇌자극 치료기(모델명: Brain-Stim-A) 관련 기자간

담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께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장비는 기존 경두개자기자극기(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인 'ALTMS'를 병의원급에서 부담 없이 도입

해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한 제품이다

TMS는 두부 가까이에서 강력한 자기장으로 두개골을 통과시켜 두뇌 피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도록 자극하는 새로운 비침습적 시술방법으로 3테슬라의 강력

한 자기장을 포커싱해 두개골을 열지 않고 뇌의 심부를 자극해 우울증, 강박증, 조증 등 정신과적 질환과 뇌졸중, 치매, 파킨슨, 간질 등을 치료하는 선진국형 최첨단

의료기술이다

리메드의 대표 제품인 'ALTMS'는 이미 전국 대학병원의 신경과, 정신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 중국 등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뇌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난치성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기에 치료 계획을 설계하거나 관리할 때 어려움이 존재하고 환자들도 잦은 방문으로 인해 불

편이 발생했다

또 기존 제품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위주로 설치해 중증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쓰였다. 반면 이번 보급형 제품은 일반 병의원에서 경증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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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증치료 국산 보급형 뇌자극치료기 '개봉박두‘ (계속)

이근용 대표는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임상시험(제437호)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시험이 종료되면 세계 최초 뇌졸중 치료용 TMS로 품목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울증, 치매, 알츠하이머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의약품에 많이 의존을 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며 "TMS의 장점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사용했을 때 큰 개선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메드는 올 하반기부터 우울증과 관련된 전국 병의원(정신과,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과)을 대상으로 'Brain-Stim-A'를 위한 본격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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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기억력 감퇴 등 노화 현상 예방 소프트웨어 개발 출처 : e-헬스통신

조선대·서울대병원서 정밀 분석 연구개발 성공

치매, 기억력 감퇴 등 노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치매

진단 예측 기술 및 중 노년층 기억력 감퇴 예방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은 최근 연령대별로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를 완성해 이를 토대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연구단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광주지역 65세 이상 남·여 1044명을 대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정밀 분석한 뇌지도를 만들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하듯이 뇌도 노화 정도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

특히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하는데 정상적인 뇌지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노화인지, 질병으로 인한 노화인지를 구

별할 수 있게 됐다

치매 환자는 정상인보다 해마 등 뇌의 주요 부위가 줄어들거나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은 또 치매 예측 조기진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전국 5개 대형병원에 보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뇌지도와 치매 예측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진단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검사를 하려면 MRI 촬영 등 300여만원이 들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건강검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저렴하게 치매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연구단은 임상 유효성 평가를 거쳐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단은 또 이번에 개발한 치매 예측 진단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특허를 내고 본격적으로 치매 진단 의료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건호 단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조기진단과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인 뇌지도와 치매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로 치매 예측과 조기진단

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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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기억력 감퇴 등 노화 현상 예방 소프트웨어 개발 (계속)

국내 의료진이 중·노년층 기억력 감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원내 정신건강의학과 신민섭 교수팀이 중·노년층을 위해 기억력 훈련 앱인 'SMART'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했다

연구팀은 '주관적 기억력감퇴(Subjective memory complaint)'가 있는 50~68세 사이 일반인 53명(SMART 18명, 기타 앱 19명, 대기집단 16명)을 대상으로 8주 간

훈련 후, 주의력·기억력·작업 기억력 점수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SMART'로 훈련을 실시한 집단에서만 '작업 기억력'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이 작업 기억력은 전두엽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선택적 주의력, 행동억제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른 실행기능 발휘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SMART는 주의력, 기억력, 작업 기억력 훈련과제 10개가 포함된 게임형태로 구성돼 있다

훈련 프로그램은 매일 20분 동안 3가지 과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민섭 교수는 "기억력 감퇴 예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 됐지만 콘텐츠 훈련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효과성

이 검증된 'SMART'가 향후 중·노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최근 해외 학술저널 'Aging & Mental Health'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현재 'SMART'는 상용화 준비 단계에 있으며 곧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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